
□ 한국무역협회는 대한민국 기업의 수출 진작, 무역 인프라 구축을

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서, 회장의 연봉은 역대 선례에 비추어
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.

□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
연봉은 역대 다른 회장과 마찬가지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일 뿐

‘전관예우’와는 전혀 무관합니다. 총리 후보자는 연봉과 관련하여

어떠한 협상이나 요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.

ㅇ 또한, 정부와 민간기업이 힘을 합쳐 무역과 수출을 증진하려는

공익적 성격의 기관이므로 업무상 이해충돌의 소지도 없었습니다.

ㅇ 제반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실수령액 기준으로 총급여 12억여원,

퇴직금 3억여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역대 한국무역협회
회장이 받았던 연봉 수준과 다르지 않습니다.

□ 이후 법무법인의 고문료 책정도 통상의 예에 따라 종전 연봉 및
공직 재직기간, 직위,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알고

있습니다.

□ 무역협회 연봉책정은 전관예우나 이해충돌과는 무관한 사안임을

다시 한번 밝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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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총리 후보자의 한국무역협회 회장 재직시

연봉과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. 


